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치아모형 목걸이 실험 원리  치아의 내부 구조와 역할

실험 시간  30분 실험 분야  생물 실험 방법  개별실험

세트구성물 치아모형 케이스, 치아모형 전개도, 치아의 구조 커버, 양면 테이프, 보고서

교사준비물  학생준비물 필기도구

실험 결과  학생 1인당 치아모형 목걸이 세트 1개와 보고서를 가지고갑니다.

실험팁
 TIP 1. 전개도를 뜯어낼 때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TIP 2. 아코디언 모양으로 전개도를 접을 때 이름을 쓰는 곳이 겉으로 보이게 접으세요.

치아teeth齒牙 [출처 : 네이버사전]

치아는 소화기계통의 첫 부분으로 위턱과 아래턱에 상하 짝을 이루어 좌우 대칭인 활 모양(치열궁)으로 배열된다. 입안 표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위턱 치아의 표면적이 아래턱 치아의 표면적보다 더 넓고 위턱의 치아가 아래턱의 치아를 살짝 덮는 형태로 맞물린

다. 입 안에 드러나는 표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사기질(법랑질)로 되어 있어 입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씹고 부수어 

소화하기 쉽게 해준다. 치아는 턱뼈, 얼굴 형태, 교합력(씹는 힘) 등에 알맞은 형태를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으며, 정확한 

발음과 말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위치 

위턱과 아래턱의 이틀돌기(치조돌기, 이를 감싸고 있는 턱뼈의 일부분)에 박혀 있다.

사람을 포함하여 포유류는 성장하면서 어릴 때 사용하던 치아를 성인기 치아로 교체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에 따라 젖니(유치)와 간니

(영구치)로 나눌 수 있다.

- 젖니 : 출생 후 6~7개월에 나기 시작하여 상하 각각 10개씩 모두 20개의 치아가 있다.

- 간니 : 만 6세 무렵부터 유치가 탈락된 자리에 나오며 유치에는 없었던 어금니들이 유치열 뒤쪽에 새로 나와 영구치열이 완성된다. 

사랑니를 포함해서 상하 각각 16개씩 32개의 치아가 있다.

치열궁에서 위치와 형태에 따라 유치는 유전치, 유구치, 영구치는 전치, 소구치, 대구치 등으로 나눈다.

- 유전치 : 젖니의 앞니. 중앙에서 좌우 젖니송곳니까지 6개를 말하는데, 끝이 밋밋하게 생긴 4개의 가운데 앞니는 절치라고 한다. 정

중앙 양쪽 앞니는 유중절치, 바로 옆의 가쪽 앞니는 유측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 유구치 : 유치의 어금니. 좌우 유견치 뒤로 2개씩 나오며, 순서대로 제1유구치, 제2유구치로 부른다.

- 전치 : 앞니. 중앙에서 좌우 견치(송곳니)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정중앙 양쪽 앞니는 중절치라 하고 그 바로 옆의 앞니는 측절치

로 구분해서 부른다

- 소구치 : 좌우 송곳니 뒤로 2개씩 나오며, 순서대로 제1소구치, 제2소구치로 부른다. 

- 대구치 : 큰어금니. 좌우 제2소구치 뒤로 3개씩 나오며, 순서대로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사랑니)로 부른다.

 

젖니와 간니

 

형태/구조 

치아의 형태는 유치나 영구치에 상관없이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누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각 치아의 외형은 치아가 구강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치부 치아들이 무언가를 자르거나 끊을 수 있는 절단이란 모서리 형태를 띄고 있는 

데 비해 구치부 어금니들은 씹어서 갈아주는 역할에 적합하게 아래위 치아가 톱니처럼 맞물릴 수 있는 뾰족한 교두를 교합면에 2~5

개씩 가지고 있다. 반면, 모든 치아의 내부 구조는 동일하다.

각각의 치아는 치관이라도 불리는 치아머리와 치근이라도 불리는 치아뿌리로 이루어져 있고 치관과 치근의 경계 부위를 치아의 목에 

해당한다 하여 치경(齒頸)이라 한다. 치관의 표면은 법랑질(사기질)로 덮여 있고 치근은 시멘트질로 덮여 있으며 그 안쪽에 치아의 대



부분을 구성하는 상아질이 있다. 이는 발거된 치아를 절단해 관찰하면 잘 알 수 있다.

법랑질은 무기질 성분이 전체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석회화가 잘 되어 있는 경조직이다. 자체의 혈관이

나 신경은 없고 색은 무색 내지 유백색으로 반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영구치의 전치부 절단 모서리와 구치부 교두 꼭대기에서 가장 두

껍고 치아 목 쪽으로 내려 갈수로 점점 얇아진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앙에 있는 치수실(치수방)을 둘러싸는 경조직이다. 무기질 성분이 약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유기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법랑질에 비해 덜 단단하며 약간의 탄력성이 있다. 색조는 황백색을 띄며 혈관은 없지만 치수와 

인접한 경계부로부터 치아의 바깥쪽을 향해 전체 치아에 걸쳐 뻗어 있는 상아세관이라는 미세구조가 있어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또

한 상아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가 치수쪽 가장자리에 늘어서 있어서 필요 시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상아질을 추가로 만들어 

치아 안쪽에 첨가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치수실은 원래의 크기보다 작아진다.

상아질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의 치수실은 대개 치아의 치관부 외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치아의 뿌리 쪽, 즉 치근 가운데의 

치수 공간은 좁고 긴 관 형태여서 치근관이라 구분해서 부른다. 내부에 치수라고 불리는 성긴 연조직(물렁한 조직)이 들어 있다. 치수

에는 신경과 혈관조직이 들어 있으며 치근단공(치아뿌리끝 구멍)을 통해 주변 뼈 속의 신경, 혈관과 연결된다.

치근의 표면은 시멘트질로 덮여 있는데 치근의 상아질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시멘트질은 혈관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뼈와 매우 

유사하며 무기질 성분은 약 50% 정도이다.

 

간니(영구치)

치아의 형태 및 구조

 

기능 

치아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치아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씹는 기능이지만, 적절히 발음을 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며 현대

에서는 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치아는 충분히 단단해야 하며 턱뼈에 튼튼하게 박혀서 유지

되어야 한다.

치관 제일 표층의 법랑질은 치아를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가장 단단한 조직이다. 법랑질 자체에는 감각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파괴되면 재생되거나 대체되지 않으며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은 상부의 법랑질을 받쳐주고 

부서지기 쉬운 법랑질의 약점을 보완하는 쿠션역할을 한다. 법랑질보다 좀 더 탄력성이 있는 상아질의 지지가 없다면 법랑질만으로는 

씹는 힘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치아의 가운데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곳으로 상아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상아질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치아에 불필요한 자극이 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통증반응을 통해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랑질은 재생되지 않는데 비해 상아질은 치수의 경계면에 배열되어 있는 상아질 형성세포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 새로운 상아질을 만

들어서 첨가하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편, 치아가 씹는 힘을 견디며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 뿌리가 튼튼하게 턱뼈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치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치근면을 덮고 있는 시멘트질이다. 시멘트질이 일종의 접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치아는 치주인대(치아주위인대)에 고정되고 치주인대

는 턱뼈의 치조골(이틀뼈)과 연결되어 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치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치아 자체가 튼튼해야 함은 물론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인대나 치조골과 같은 주변 조직

도 건강해야 한다. 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아는 높은 무기질성분 함량으로 인해 부패하지 않고 장기간 보존되는 특성이 있어 고생

물학이나 법의학 차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